
1. 서 론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를 포함한 제 해양환경은 낙동강 하굿

둑이 건설된 1987년 7월 이후로 분기된다. 하굿둑 건설 전에는

대부분의 유출수는 서쪽 지류를통하여 유출되었으나, 건설 후는

을숙도를 절개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수로를 통하여 유출되었다.

또한, 하굿둑 건설에 따른 수문의 조시(tide time)에 따른 인위적

조작으로 담수와 해수가 급작스럽게 만나게 되어 밀도류와 지형

적인 영향, 그리고 조류의 영향 등으로 순환과정 즉, 유동변화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되었다(장, 2006).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되기 전에는 강의 하상구배가 작은 관계로 밀물시(창조시)

에는 삼랑진 부근까지 해수가 유입되고, 썰물시(낙조시)에는 현

재의 하굿둑 위치보다 상류에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어 유출되

는 양상을 보여, 낙동강 유동의 주 요인은 조석이었다. 하지만,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에는 하굿둑 수문 조작에 따라 방류되는

유출수에 의해 유동 양상이 변화되기에, 낙동강 유동의 주 요인

은 하굿둑에서의 수문 개폐가 되었다(장 등, 1997;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해양환경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여지를 남기고, 금회 연구의 주

목적인 낙동강 하굿둑 하구 하류역의 지형변화와의 환경인자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 본 론

낙동강 하구는 인공구조물인 하굿둑의 인위적인 수문 조작에

따라 유출되는 담수량에 따라 유동 양상의 변화가 크게 발생

하고, 이를 외력조건으로 하는 각종 환경영향 예측이 수행되

었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에서의 각종 예측모형 수립시 하굿

둑으로부터의 유출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방류량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1 낙동강 하굿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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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낙동강 하구의 지형변화를 포함한 제 해양환경은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된 1987년 7월 이후로 분기된다. 즉,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되

기 전에는 낙동강의 작은 하상구배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구역이 현재의 하굿둑 보다 상류에 위치하였으나 하굿둑 건설 이후에는 하굿둑

수문 조작에 따라 방류되는 유출수에 의해 유동 양상이 변화되기에, 낙동강 하굿둑의 방류량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굿둑 제원, 방류패턴, 하굿둑 주변 강수량, 하굿둑 방류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낙동강 하굿둑 방류량에 의한 유사량 분석

을 수행하여, 낙동강 하류역의 지형변동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낙동강 하굿둑 방류량은 최근 13년 동안의 연평균방류량은

19,274.56×106㎥이고 일평균 방류량은 52.81×106㎥이고 초당평균 방류량은 611.19㎥으로 산정되었다.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퇴사량과

준설량을 근거하여 계산된 연간 평균 총유사량은 3,184,405㎥/yr이고, 낙동강 하굿둑의 경우 연평균 부유사량이 3,153,995㎥/yr, 소류사량

이 30,410㎥/yr이며 소유사량이 부유사량의 약 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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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은 낙동강 하구조사(UNDP/FAO, 1977)에서 낙

동강 하구 지역의 염수 침투를 영구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으로

하굿둑 건설이 검토되었으며, 1982년 건설사업을 시작하여

1987년 11월에 완공되었다.

2.2 하굿둑 방류패턴

신 등(2006)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의 방류량 패턴은 시기별로

3가지 로 구분하는데, 10-3월은 유하량이 100㎥/s 정도의 갈수

기(droughty season)이며, 4-6월은 유하량이 500㎥/s로 평수기

이고, 7-9월은 유하량이 1,200㎥/s이상의 홍수기로 구분된다.

2.3 하굿둑 주변 강수량

낙동강 대권역별 강수량은 2006년과 2012년에 가장 많은 강수

를, 2008년과 2013년이 가장 적은 강수를 기록하였다.

2.4 하굿둑 방류량

Fig. 2.1은 낙동강 하굿둑의 방류량으로, 13년 동안 연 평균 방

류량은 19,274.56×106㎥이고 일평균 방류량은 52.81×106㎥이고

초당평균 방류량은 611.19㎥으로 산정되었다.

Fig. 2.1 Comparion of Gupo and Jindong's total bypass
discharge by year

2.5 낙동강 하굿둑 유사량

Fig. 2.2는 연도별 부유사와 소류사를 합한 총 유사량을 도시

한 것이고, Table 3.8에서 평균 유사량이 3,184,450㎥/yr로 산정

되었다. 이중 준설량은 1996년까지는 평균 800,000㎥/yr이고,

1997년과 1998년은 준설이 실시되지 않았다. 그 이후 연간

500,000㎥/yr을 준설하였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보면 하구로

유출되는 평균 유사량은 2,000,000㎥/yr로 추정된다.

3. 결 론

분석결과, 낙동강 유역의 방류패턴은 시기별로 3가지 즉, 10∼

Fig. 2.2 Suspended and Bed load discharge by year at
Nakdong estuary barrage

3월의 갈수기, 4∼6월의 평수기, 7∼9월의 홍수기로 구분된다.

또한, 최근 13년 동안의 연평균방류량은 19,274.56×106㎥이고

일평균 방류량은 52.81×106㎥이고 초당평균 방류량은 611.19㎥

으로 산정되었으며, 진동과 구포 지점의 상승과 하강의 통과유

량 변화 패턴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 총유사량은 3,184,405㎥/yr이고, 낙동강 하굿둑의 경우 연평

균부유사량이 3,153,995㎥/yr, 소류사량이 30,410㎥/yr이며소유사

량이 부유사량의 약 1.0%로 산정되었다. 또한, 낙동강 하굿둑을

통과하는 연평균 총유사량을 3,184,405㎥/yr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이 중 연평균 부유사량이 3,153,995㎥/yr이고, 소류사량이

30,410㎥/년이다. 소류사량은 부유사량의 약 1.0%에 해당된다.

금회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형변동을 포함한 각종 환경영향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량은

최근의 자료를 포함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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